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늦은 밤 공원을 산책하던 중 만취한 남성(한

모씨·45)이 말을 걸며 다가왔다. 당황스럽고 

무서웠다. 주위엔 아무도 없는데 이 사람은 점

점 더 다가온다. 그 순간 땅에 놓여 있던 벽돌

이 보였다. “들어야 할까, 말아야 할까.”

왜소한 체격의 중년 여성 오모씨(55)는 이 

같은 고민을 하다가 취한 행동으로 재판을 받

게 됐다. 지난 3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

단독 방혜미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. 

“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를 때

려 폭행했습니다.” 검사는 말했다. 오씨는 긴

장한 목소리로 “때린 게 아니라 막으려고 한 

것입니다.”라고 했다.

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해 2월 27일 밤 10시

40분쯤이었다.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대진공

원. 평소처럼 산책을 하던 오씨가 공원 안 정

늦은 밤 공원 산책 중 

술 취한 남성이 다가왔다…

벽돌을 들어야 되나, 말아야 하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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〈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강남

구 개포동 대진공원의 정자 인

근에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모

여있다. 이 공원 인근에서 사

업체를 운영하던 오모씨는 평

소처럼 늦은 밤 공원 산책을 

하다 술 취한 남성이 자신에게 

다가오는 걸 막기 위해 벽돌을 

들었다 재판을 받게 됐다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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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 앞을 지날 때 낯선 남성이 술에 취해 다가

왔다. 정자 부근은 어두웠다. 휴대폰 손전등

을 켜고 빠르게 지나가려 했지만 남자가 더 빨

랐다. “너무 무섭고 그 사람 손이 몸에 닿는 

게 싫었습니다.” 오씨는 주변에 보이는 벽돌

을 들었고, 손을 뻗어 그와의 거리를 벌렸다.

그 이후가 쟁점이다. 오씨는 이 남성이 “때

려 보라.”며 벽돌을 향해 스스로 얼굴을 들이

박았다고 했다. 이 남성은 다르게 말했다. “죽

여버릴 거라며 머리를 여러 대 때렸고, 발로 

정강이랑 대퇴부도 찼습니다.” 오씨의 신고를 

받고 온 경찰은 오씨에게 특수폭행죄를 적용

했다.

지난달 7일 증인신문이 열렸다. 증인으로 

나온 ‘공원의 남성’ 한씨는 질문과 상관 없는 

이야기를 늘어놓는 등 우왕좌왕 말했다. 그는 

사건 당시 “평소보다 많은 막걸리를 마셨고, 

공원 정자에서 휴대폰을 하고 있었는데, 오씨

가 일행과 정자 인근 벤치에서 ‘남자 얘기’를 

하고 있기에 ‘주위에 아이들도 있는데 나잇값 

좀 하라’고 말했다.”고 했다. 그런데 오씨가 갑

자기 욕설을 하며 벽돌로 자신을 때렸다는 것

이다. 한씨는 경찰에선 “정자에 앉아 있는데 

생전 처음 보던 사람이 벽돌을 가져와 제 머리

를 때리고 욕을 하고 죽인다고 했다.”고 했다.

한씨 진술은 증거조사를 위해 재생한 폐쇄

회로(CC)TV 영상과 차이가 있었다. 오씨는 

그날 혼자였고, 주위엔 아무도 없었다. 담배

를 피우는 한씨 모습이나, 오씨가 혼자 공원을 

거닐거나 휴대폰 조명을 켠 뒤 통화하는 모습

만 잡혔다. 벽돌을 들고 막아선 장면은 카메라

의 사각지대에서 있어 포착되지 않았다.

증인신문을 마친 뒤 검찰은 오씨에 대해 벌

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. 오씨는 “한

씨가 진술한 내용이 나에 대한 게 아닌 것 같

다.”며 혼란스러워 했다. 밝은 곳에서 처음 한

씨를 본 오씨는 법정을 나와서도 긴장된 듯 목

소리가 떨렸다.

방 판사는 지난달 30일 오씨에 대해 무죄를 

선고했다. 우선 오씨가 한씨를 벽돌로 폭행했

다는 공소사실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

다. 한씨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보다는 한씨를 

막기 위해 벽돌을 들었을 뿐이라는 오씨 주장

이 더 신뢰가 간다는 취지였다.

방 판사는 결과적으로 폭행이라 해도 인적

이 드문 야간의 공원에서 자신의 생명과 신체

를 보호하기 위해 한 방어행위는 정당방위로 

볼 수 있다고 했다. 이 행위가 정당방위의 범

위를 넘어섰다 할지라도 “(과잉방위가) 야간 

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, 경악, 흥

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

다.”는 형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처벌할 수 

없다고 했다.

선고기일에 법정에 오지 못한 오씨는 결과

를 듣고 ‘정말 다행’이라며 마음을 쓸어 내렸

다. 하지만 지난해 11월 정식재판을 청구한 

지 1년 가까이 지난 뒤였다. 평범하게 하루를 

마무리하던 동네공원이 오씨에겐 두렵고 껄

끄러운 공간이 됐고, 그는 이 동네를 떠났다.

(출처/경향신문 & 경향닷컴)


